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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에의하면, 우리나라건축종사자들은건축산업

중골조및구조분야가가장낙후되어있다고생각하는것

으로나타났다. 대부분사람들은어릴적추억으로모래성

을 쌓거나 모형 집을 구축했고 일부분 사람들은 축사∙

광∙창고∙주택을 구축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다. 구조물 구축은 아주 쉬운 작업이다. 누구나 예쁜 집을

지을 수 있고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있다. 병원이

나약국을가지않고민간요법으로자기몸을치료할수있

듯이……

얼마 전 키벡스(KIBEX) 2001 국제 건축 박람회를 개최

한 SBA Korea가 시공∙설계∙자재∙유통 등 건축 관련

분야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어떤 수준의 근

거에서 판정기준을 삼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골조∙구조기술이가장낙후되었다’는평가를받았다. 이

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약 7 천명이라는 상당히 많은 건축

종사자들의 대부분이 골조기술분야를 마치 모래성을 쌓듯

이간단한공사기술로인식하는것같다. 

건축분야중고도의기술을요하는시공∙건축설계종사

자들 사이에서도 구조물은 적당한 콘크리트 단면과 철근

몇 가닥, 공장에서 생산된 형강이면 만사형통이라고 주장

한다. 이런이유에서건축현장에서공사를진행할때시비

가일어나는곳은언제나골조공사이며, 공사지연등문제

점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건설회사에서는 공사비 절감

을운운하는곳도골조공사이다. 우리나라의일정규모이

상이 된 빌딩 사업자라면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을 들고

국내외최고권위자를찾아다니며검증받기일쑤이다.

과거에는 구조계산서를 외국인을 상대로 많은 검증을

받아왔지만근래는국내전문기술자사이에검증하는것이

대부분이며일부분양을광고하기위한전략으로외국인을

이용하기도한다. 이런맥락에서보면골조, 구조기술은가

장 쉬움과 가장 어려움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조기술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고도의전문지식이필

요하며과거낙후된기술로는급변하는세계추세에적응하

기힘들것이다. 현재구조분야종사자들이구조기술발전

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면허와 국제세미나 등으로 국내 구조기술이 세계의 구조

기술과어깨를나란히할수있게되었고어떤구조분야에

서는우위를점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건축박람회에서 가장 원하는 세미나를 구조 설계 관련

세미나로지적해구조업무종사자인입장에서는흥미진진

한 이야기다. 아이러니컬하게도‘내가 못 먹는 떡은 가장

맛없는떡이다’라고판정내린결과가아닐까. 건강한사람

이란 오장육부의 건강과 더불어 원기 왕성하다란 귀결을

얻을 것이고 튼튼한 집이란 우주의 원리에 따른 자연현상

과 응력흐름, 더불어 건축재료 성질을 연계한 구조설계로

이어질것이다. 구조관련세미나는너무나많다. 그러나참

‘골조∙구조기술이가장낙후’라는기사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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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축종사자들은 건축산업 중 골조 및 구조분야가 가장

낙후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벡스(KIBEX)

2001 국제건축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 에스비에스코리아(SBS

KOREA)가 시공, 설계, 자재, 유통 등 건축관련 분야 종사자 7

천1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우

리나라 건축기술 중 가장 낙후된 분야로 건축골조 및 구조의 설

계∙시공 부문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현장 공사관리 및 프로젝트 관리분야가 21%, 방수

등 마감재 분야가 18%, 커튼월 등 외장재 분야가 10% 순이었

다.이밖에 기계화 및 자동화 분야를 지적한 응답자가 8%였고

설계분야를 꼽은 응답자는 6%였다. 이와 함께 건축박람회 등에

서 세미나 주제로 가장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전체의 32%가

철골, 구조 등의 구조 관련 세미나를 지적해 건축 종사자들이

이 분야에 대한 정보 및 기술을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또한 건축 외장(20%), 리모델링 적용방안(17%), 신소재/

신공법(12%), 마감부문 공법(9%), 건물해체 및 발파(5%) 등의

순으로 관련 세미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에스비에스코리아는 오는 12월 열리는 박람회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출품과 세미나 등을 강화 할 계획이다.

1. 시작하며

�일시:  2001년4월24일(화) 오후1시- 오후6시

�장소:  건설회관2층중강당

�주관:  광운대신기술연구소에센스구조연구센터

광운대학교신기술연구소에센스구조연구센터에서구

조물의 내진진단 및 보수∙보강 기법을 주제로 하여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Yoshiaki Nakano 교수, 광운대학교의 이원호 교수, 그리

고 상영엔진니어링(주)의 나정민 대표이사의 발표가 있었

으며발표후에활발한질의응답이있었다. 이하이날발표

된강연내용을소개한다.

2. 강연내용

일일본본 기기존존 철철근근콘콘크크리리트트 학학교교 건건물물의의 내내진진 복복구구

SSeeiissmmiicc RReehhaabbiilliittaattiioonn ooff EExxiissttiinngg RReeiinnffoorrcceedd

CCoonnccrreettee SScchhooooll BBuuiillddiinnggss iinn JJaappaann

PPrrooff.. YYoosshhiiaakkii NNaakkaannoo ((UUnniivv.. ooff TTookkyyoo))

1995년도시중심부를강타한Hyogoken-nambu 지진

으로 일본에서는 기존 건물의 내진평가와 보강에 대한 새

로운방향이제시되었다. 이피해는특히기존규준으로설

계된오래된건물에많이발생하여이런약한건물에대한

시급한내진보강이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존하는 도시의 철근콘크리트 학교 건

물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조사하고 보강전과 보강 후에 대

하여이건물들을평가, 비교하여개선된구조적성능에대

하여논의한다.

한한국국 철철근근콘콘크크리리트트 건건물물의의 내내진진진진단단 기기법법

SSeeiissmmiicc PPeerrffoorrmmaannccee EEvvaalluuaattiioonn MMeetthhoodd ooff

RRCC BBuuiillddiinnggss iinn KKoorreeaa

이이 원원 호호 교교수수 ((광광운운대대학학교교))

국내의 실정에 맞는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내진성능 평

가방법의개발에기초적인자료제공을주목적으로해외각

국에서 오랜 연구와 경험을 토대로 개발 정착되어진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내진성능 평가방법 가운데, 1923년 관동

대지진을비롯한수많은지진피해를경험하면서개발정착

된 일본의 기존 철근콘크리트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방법인내진진단법을바탕으로국내실정에맞는기존철근

콘크리트건물에대한내진성능평가방법을제안한다.

한한국국 철철근근콘콘크크리리트트 건건물물의의 내내진진??보보수수 보보강강 기기법법

SSeeiissmmiicc RReettrrooffiittttiinngg TTeecchhnniiqquueess ooff RRCC

BBuuiillddiinnggss iinn KKoorreeaa

나나 정정 민민 대대표표이이사사 ((상상영영엔엔지지니니어어링링))

1.  보수∙보강의개요

2.  보수∙보강절차의선정

3.  내진보수∙보강공법의종류

4.  보수∙보강법의상세

- 내력을증가시키는보강법(주로벽체)

- 인성을개선하는보강법(주로기둥, 보)

- 내력과인성모두를내진개선하는보강법

구조물의 내진진단 및 보수∙보강기법 국제세미나
강강석석규규/ 홍보편집위원회 이사

임임용용상상/ 재정위원회 이사



192001년 6월 제8권 2호18 건축구조기술사뉴스

가자들은얼마안되는편이다. 건축박람회에서원하는세미

나는 당장 실무에서 철근 몇 가닥, 철골 어떤 규격을 사용해

야된다는구조계산의결과일것이다. 그러나실제로필요로

하는 세미나 주제는 현장에서 문제시되는 구조설계의 전초

단계부터 응력흐름에 대한 해석을 수차에 걸쳐 수렴과정을

거친 후에야 단면산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설계일 것이다. 이

는 대학생들이 가장 빨리 구조기술자가 되길 바라면서 가장

싫증내는 과목이기도 하다. 구조사무실 직원들이 강성

(stiffness)을 이해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것을 보면 몇 시간

의세미나로이를해결하기란쉽지않을것이다. 

여러현장마다적시적소에구조해결을못하여전전긍긍하

는 곳을 많이 경험하였으며 현장기사가 시공적인 구조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시공현장에 적시적소에 구조 기술을 보완할 방안으로 각 시

공현장마다전문구조기술자를잘활용하면어떨까. 현여건

으로는 저가의 구조계산비로 현장구조 감리란 상상하기 힘

든 상황이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치명적인 문제를 쉽게 넘겼

다가큰경제적인손실도많은편이다.

2001년 1월 26일 인도에서

발생한리히터강도7.9의강력

한 지진으로 Gujalat주민은 공

포에떨었으며고층RC 건물은

맥없이 무너졌고, 붕괴된 건물

잔해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었다. 주도인 Ahmedabad

에서는적지않은인명피해와재산손실이있었는데, 최소한

50,000명의 사망자와 수천의 중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Bhuj지역은 지반이 염분 섞인 사질토로 이루어진 Rhan

of kutch라고 불리는 거대한 황원이 있는 지역으로 인도 지

진구역5에해당하는가장강한지진력적용지역이다.

진앙지는Bhuj인근으로지난1956년Anjar지진시진도6

의지진이발생한곳이다. 피해건물은주로내력벽식으로지

어진구건물과RC로지어진최근건물이혼재된구조로철골

조는인도에서드물게건축되고있다.

Ahmedabad와 Surat시에는 8~10층 규모의 철근콘크리

트 라멘조에 벽체는 벽돌이나 조적형식이 많았는데 적지 않

은RC조건물에서콘크리트코어를제외한기둥, 보, 바닥슬

래브등이대부분파괴되어놀라움과관심을끌었다.

한편적지않은RC건물이많은피해를입은반면, 철골조

의공장건물은피해가거의없었다.

인도산업규격(IS:1893-1984)에는구조물내진설계지침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참사이후 보도에 의하면 구조설계자

나 건설업자들이 이 규정을 무

시하고 설계∙시공한 것으로

드러났고, 지방정부나 시당국

또한 건설관련 법규나 조례에

내진규정 적용을 강제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밝혀져서 급기야 중앙정부는 이 내진규정을 의

무시행토록명령하였다. 이지진규정에의하면지진발생후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건물 즉, 발전소, 철도역사, 고가수

조, 병원등은한단계높은안전을확보토록요구하고있다.

또다른측면에서지진피해건물대부분이보험에가입하

지않아경제적손실을고스란히피해자가안게되었으며, 이

외에도수로, 전력선, 통신선로와Kandi항등사회간접시설

의 파괴로 국가경제 측면에서 약 50억 파운드(영)의 손실이

추계되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수 차례 지진 피해에도 불구

하고 복구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없었

다는사실은심각한문제점으로대두되고있다.

지진피해지역의지진현상을철저히이해하여야만재앙전

과 같은 낡고 위험한 방법으로 건설하는 관행의 반복에서부

터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저명한 지진기술자인 Thomas

Paulay교수말과같이현재의지진복구사업, 지진관련관행

이과연인명의가치에얼마만큼관심을갖고있는지의구심

을일으키고있다.

A.N. Suryavaneshi

IStructE발행 The Structural Engineers 3월호에서 전재

Gujalat 지진후

인도내진 법규 강화
이이태태형형/ 교육국제위원장

▶축하합니다.
유병억(회장) 

2001년3월20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건설

기술인의 날 선포식 및 제2회 대한민국건설

기술인대상 시상식에서 동상을 수상하였고,

2001년 4월 14일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

된 (사)한국전산구조공학회 정기총회에서 기

술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3월27일 건설기술

인회관에서 개최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정기

총회에서 이사로 연임되었다.

-- 권권오오식식 소소장장,, 이이창창남남 사사장장

2001년 4월 28일(토) 한양대학교(안산캠퍼스)

에서 개최된 2001년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

에서 권오식 소장(유신건축)과 이창남 사장(센

구조안전기술연구소)이기술상을수상하였다.

▶감사합니다
유병억 회장

- ‘우리회’에 컴퓨터 기증

지난 3월 28일 유병억 신임회장이 우리회에

컴퓨터를 기증하였다. 그간 사무국 전용 컴퓨

터가 없어 3년마다 회장이 교체될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건축구조기술사 회원과 업무

량의 증가에 따라 기증을 하게 되었다.

▶주소지변경
■김영민/ (주)포스마이다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6-2 포

스데이타 4층

- 전화 : (031)779-2790

- 팩스 : (031)779-2777

■김태진/ (해외유학)/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410 Davis Hall, Berkeley, CA 94720,

USA

- 전화 : 1-510-642-0749

■조성상/ 한미파슨스(주)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41 현죽빌딩 7

층

- 전화 : (02)3429-6354

- 팩스 : (02)3429-6363

▶사무실이전안내
■이창남/ (주)센구조연구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74 SENSE

B/D

- 전화 : (02)2068-4896

- 팩스 : (02)2068-7273

■전봉수/ (주)전우구조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69-2

- 전화 : (02)541-6523

- 팩스 : (02)543-6328

■김호영,윤호기/ (주)전우엔지니어링

구조기술사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69-2

- 전화 : (02)541-6616

- 팩스 : (02)541-6617

■이인영/ (주)전우엔지니어링 구조기술사사

무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69-2

- 전화 : (02)541-6927

- 팩스 : (02)541-6414

■김창호/ (주)CH구조기술사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5-23 대명빌딩

503호

- 전화 : (02)564-7801~2

- 팩스 : (02)564-7805

▶출장/ 강연

- SEWC2oo2 Program Committee & 3rd Board 

Meeting에교육국제위원회이태형이사파견

우리회의 국제교류를 통한 발전과 회원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그 동안 계속 추진하여 오던 세계구조 기술자 대회

(SEWC2oo2) 제4차 Program Meeting과 제3차 이사회가 일본

Tokyo와 Yokohama에서 지난 4월 13, 14 양일간에 있었으며,

우리회는 SEWC2oo2 Director 자격으로 교육국제위원회 이태형

이사를 파견하였다.이에 따라 이태형 이사는 3박4일 일정으로 4

월12일 동경으로 출국하였다가, 4월15일 귀국하였다. 4월13

일 SEWC2oo2 사무국에서 있었던 Program Committee

Meeting에서는 논문 접수와 관련된 일정, 논문 심사비, Keynote

Speaker에 관한 사항이 토의되었고, 이어 4월14일 내년 10월

SEWC2oo2 개최지인 Pacifico Yokohama에서 열린 제3차 이사

회에서는 Program Committee 경과보고와 함께 고문 추대, 참가

비, 사업성 검토, Keynote Speaker,Tour에 관한 토의가 있었으

며 특히 SEWC2oo2 Director를 신임 우리회 유병억 회장으로

변경키로 의결하고 총6명의 Keynote Speaker중 1명을 우리회

에서 선정하여줄 것을 요청 받았다. 회의에는 개최국인 일본내

IABSE를 위시한 각종 국제단체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중국, 대

만에서 참가하였다. 

우리회는 이에 따라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담당위원회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SEWC2oo2 관련 특별회의를 5월3일 갖

고 향후 SEWC2oo2 논문 준비와 회의 참가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당 위원회 담당이사가 철저히 대비하도록 결정하였다.

(관련기사 14면)

- 전봉수전회장北京市建築設計硏究院에서특별강연

전봉수 전회장은 지난 5월10일 중국의 北京市建築設計硏究院의

초청으로 동 연구원을 방문하여 200여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New Large Scale Building Structures in Korea”의 제하로 3시

간의 특별 강연을 하였다.

영어로 진행한 이 날의 강연에서 전회장은 최근 한국에서 완성되

었거나 공사중인 건축물로 그의 (주)전우구조가 참여한 인천국제

공항, ASEM 컨벤션센터 및 타워, 부산종합운동장, 2002년 월

드컵 제주경기장, 인천국제공항 내 KAL격납고 및 LG 강남타워

및 아트센터 등의 건축구조물의 설계와 시공을 중심으로 소개하

여 북경시의 건축가와 구조기술자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北京市建築設計硏究院은 중국 수도권의 건축물 설계 및 기술연구

등을 총괄하여 건물설계분야에서 중국 제1위 권위를 자랑하는

국가기관이다. 1,300명의 직원 중 250명이 구조기술자로 구조

기술분야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 연구원은 매년 2~3

인의 해외 건축가 또는 기술자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는데

한국인으로는 전봉수 전회장이 처음이다.




